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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atent classes in the career experience of fisheries marine high school students. For this, subjects are high school students who are in the related field of fisheries and marine. We analyzed data using latent class analysis for finding out invisible subgroups.

          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re are for latent classes, and we define as like these: (a) High Career Experience Group, (b) Class & Test Experience Group, (c) Training & Field Experience Group, and (d) Low Career Experience Group.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gender, bu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grade between Low Career Experience Group and Class & Test Experience Group and between Low Career Experience Group and Training & Field Experience Group. These findings will be helpful in developing a career program for students in fisheries and marine related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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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청소년 시기는 진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미래 자신의 직업에 대해 고민하고 탐색하는 시기이다. 최근 취업, 구직, 일자리 문제 등은 주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에서도 이제껏 없던 많은 예산을 투입(Jungangilbo, 2018)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도 직업탐색, 진로경험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의 진로나 진로경험에 대한 관심은 2012년부터 입법 추진되기 시작하여, 최근 2015년 ‘진로교육법’으로 공표되었고(Seo, 2015; Jin, 2015)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다(Jang, 2016). 이로써 진로관련 제도적 정비로 진로교육을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진로에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연구와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취업준비 대학생들도 열에 일곱은 진로를 위한 적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Yang, 2013)고 한다. 특히 수해양 계열 전공과 같은 특성화 고등학생들은 재학 중 많은 진로경험이 학생들의 진로방향 설정이나 직업선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의 일반고에서는 고등학교에서 바로 직업선택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꾸준히 직업과 진로를 위한 탐색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진다. 반면 수해양 계열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비교적 일찍 전공을 선택함으로써 일반고와는 달리 진로탐색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된다(Heo, 2013a; Heo, 2013b). 따라서 수해양 계열 전공 학생들의 진로경험을 탐색해 보고 다양한 분석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해양 전공 학생들의 진로경험을 탐색하여 잠재계층으로 분류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해양 계열 학생들의 진로경험에 대한 잠재계층은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형태(패턴)은 어떠한가?
둘째, 수해양 계열 고등학생들의 진로 경험에 대한 잠재계층 분류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셋째, 수해양 계열 고등학생들의 진로 경험에 대한 잠재계층 분류는 학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수해양교육과 진로경험
        수해양교육은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영역에서 전문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1915년 군산공립간이수산학교의 수산교육에서 출발되었다(Kim, 1996; Kang & Zhang, 2017). 고등학교에서는 수해양 교육을 수산 해운계열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운에 해양교육이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다. 전국에 수해양 관련 고등학교는 2016년 기준으로 12개가 있고, 수해양 관련 전문교육과정이 운영 중이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Kang & Zhang, 2017).

        진로경험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사람들의 생애 주기에 따라 진로 발달 단계를 이론으로 제시한 연구(Super, 1990), 청소년들의 학년 변화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변화를 밝힌 연구(Heo, 2012a; Lee, 2008),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시점에 대한 연구(Heo, 2014), 청소년들이 겪는 진로장벽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 연구(Hong et al., 2005; Heo, 2012b)등을 들 수 있다. 연구자들에 따라서는 진로경험을 구체적으로 진로준비행동, 취업준비행동, 직업탐색행동 등으로 다양하게 개념화하고 있다(Au, 2010). 최근 수해양고와 같이 특성화고나 전문계고 졸업자의 진로준비행동(Kim & Hong, 2013; Heo, 2013a)에 대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해양 관련 전공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경험에 초점을 두었다.

      

      
        2. 잠재계층과 진로경험
        잠재계층(Laten Class)이란 유사성을 바탕으로 추정된 집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성별이나 학년 등은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구분이 가능하여 집단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반해 여러 개의 변인들이나 문항들이 묶여서 있을 때는 이러한 구분이 쉽지 않다. 이때 여러 개의 변인이나 문항들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집단을 추정할 때 나타난 집단을 잠재계층이라고 한다. 잠재계층모형은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변수들을 예측변인과의 관계를 밝히는 변수 중심(variable-oriented)적 접근 방법과 달리 사람 중심 통계적 접근 모형(person-centered statistical approach model)으로 최근 소개되어 발전하고 있는 모델로 알려져 있다(Masyn, 2013; Reichert, 2017).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잠재계층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있어 왔다. 예를 들면, 전문고 졸업자 진로준비행동 관련 잠재계층 탐구(Kim & Hong, 2013), 진로고민에 대한 잠재계층을 추정하거나(No, 2013), 좋은 시민행동에 대한 잠재계층(Reichert, 2017), 그 외 학습목적의 컴퓨터 이용에 잠재계층을 도출(Heo, 2013c)하는 등의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해양 전공 고등학생들의 진로경험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이유는 일반고와는 달리 직업교육으로 수해양 전공 특성이 가지는 진로경험의 중요성 때문이다. 또 고등학교에서 갖는 진로경험이 다양하지만 학생들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잠재적 계층으로 패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에 기존 연구들의 결과처럼 다양한 진로경험에 대한 패턴들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수해양 전공 고등학생들의 진로경험을 잠재계층으로 구분하고 그 패턴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계층모형(Latent Class Model)을 설정하였다. 잠재계층모형은 사람 중심의 통계적 접근 모형(person-centered statistical approach model)으로 유사성을 바탕으로 추정된 집단의 패턴들을 말한다. 이 모형으로부터 수해양 전공 고등학생들의 진로경험에 대한 여러 잠재계층을 분류하고 그 특성들을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계층모형은 무조건 모형과 조건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조건 모형은 성별이나 학년 등과 같은 잠재계층의 원인이나 결과 변인들을 제외하고 잠재계층만 파악하는 모형이다. 반면, 조건 모형은 원인이나 결과 변인들을 포함한 모형이다. [Fig 1]에서는 조건모형을 기준으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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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수해양 전공 관련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초기에 고등학생 3,436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였고(Heo & Goo, 2017), 이 중 진로경험 관련 문항들 및 관련 변인들의 문항들을 추출하였다. 연구대상은 수해양 관련 11개의 학교로 한정하였다. 이들 학교들로부터는 1,001명의 연구대상을 설정하였다. 연구대상 중 진로경험 관련 문항 및 관련 변인들의 문항에서 결측치가 없는 대상은 638명이었고, 나머지 대상은 한 문항 이상의 결측치를 가지고 있었다. 결측지가 있는 대상자들은 분석과정에서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활용하여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청소년들의 잠재적 직업선택, 진로설정, 진로경험 등의 종단적 변화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측정된 문항들을 활용하였다(Lee et al., 2008).

        이들 문항들은 총 8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년간 진로와 관련된 활동 경험을 측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응답은 진로 경험에 대해 수행여부에서 해당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게 되어 있었다.

        진로 경험으로 활용한 8문항은 진로관련 강연이나 수업, 진로관련 소집단 활동, 진로관련 적성 검사, 진로관련 상담, 직업생활 직접체험 프로그램, 직업훈련(취업목적의 사설학원 수강 포함), 진로관련 책/잡지 열독(읽음), 사업체파견 형식의 현장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경험의 수행여부에 대해 범주형(Categorical) 척도(없다=1, 있다=2)로 응답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연구의 편의를 위해 ‘있다=1’, ‘없다=0’으로 재코딩 하였다. 자료 분석결과 8가지 진로 경험들의 평균(표준편차)는 각각 .67(.470), .41(.493), .69(.462), .63(.484), .52(.500), .45(.497), .50(.500), .44(.497)로 나타났다.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위해 3단계 추정방식을 사용하였다(Vermunt, 2010; Asparouhov & Muthén, 2014). 3단계 추정방식은 분류 오류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독립변수나 종속변수와 같은 영향을 통제해서 잠재변수를 분류하는 최신의 분석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적 수치들을 활용한다.

        먼저,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on), SABIC(Sample -size Adjusted BIC)와 같은 정보지수를 이용하였다(Akaike, 1974; Schwarz, 1978; Sclove, 1987). AIC, BIC, SABIC 등의 정보지수는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낮은 값일수록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조정된 카이스퀘어 차이검증은 LMR L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나 모수적 부트스트랩 우도비 검증인 BLRT(Parametric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를 활용(Lo, Mendell & Rubin, 2001; McLachlan & Peel, 2000)하였다. 이들 검증을 활용하면 유의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유의도 p값의 해석을 통해 잠재계층수(n)가 이전의 잠재계층수(n-1)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잠재계층수(n)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잠재계층의 분류 질을 평가하는 Entorpy 값을 활용(Muthén, 2004; Clark & Muthén, 2009)하였다. Entropy 값은 1에 가까울수록 잠재계층의 분류의 질이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분석의 해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자료는 각종 통계처리와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위해 SPSS와 Mplus를 활용하였다.

      

    

    

  
    
      Ⅳ. 결 과
      
        1. 수해양 진로경험의 잠재계층(Latent Class) 탐색
        수해양 학생들의 진로경험에 대한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무조건적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잠재계층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분류 기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Criteria of Classification for Latent Class
          
          

        

        
          
            
              	Index
              	Number of Latent Class
            

            
              	1
              	2
              	3
              	4
              	5
            

          
          
            	LL
            	-3470.03
            	-2819.81
            	-2639.33
            	-2554.27
            	-2542.78
          

          
            	#parameter
            	8
            	17
            	26
            	35
            	44
          

          
            	AIC
            	6956.059
            	5673.623
            	5330.667
            	5178.539
            	5173.566
          

          
            	BIC
            	6991.924
            	5749.835
            	5447.228
            	5335.448
            	5370.823
          

          
            	aBIC
            	6966.524
            	5695.86
            	5364.678
            	5224.323
            	5231.123
          

          
            	LMR LRT
            	-
            	p<.001
            	p=.003
            	p<.001
            	p=.313
          

          
            	BLT
            	-
            	p<.001
            	p<.001
            	p<.001
            	p=.098
          

          
            	Entropy
            	-
            	.809
            	.850
            	.865
            	.781
          

        

        

        이러한 결과를 [Fig. 2]는 AIC, BIC, aBIC 값을 기준으로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먼저, AIC, BIC, aBIC의 정보지수 값은 작을수록 모델이 더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AIC는 5개의 잠재계층을 지지하고 BIC와 aBIC는 4개의 잠재계층을 지지한다. LMR LRT와 BLRT의 잠재계층수를 증가 시 두 모형 간 비교를 통해 4개의 잠재모형이 유의하였다.

        
          
          

          [Fig. 2] 
				
          

          
            Number of Latent Class
          
          

          

        

        마지막으로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 값을 통해 잠재계층 수가 4개일 때 .865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AIC, BIC, aBIC 등과 같은 정보지수, 카이스퀘어 검증, 분류의 질을 고려하고, 해석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잠재계층 수가 4개인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설정하였다.

      

      
        2. 수해양 진로경험의 잠재계층 형태
        분류된 4개의 잠재계층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를 시각화해서 나타내면 [Fig. 3]과 같다. 첫 번째 잠재계층은 다른 집단에 비해 진로관련 강연이나 수업, 소집단 활동, 적성검사, 상담, 체험프로그램, 직업훈련, 진로관련 독서, 사업체 파견형식의 현장실습 등의 모든 영역에서 높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집단이다. 그림에서 상단의 선은 Class 1을 나타내며, 이 잠재계층을 ‘높은 진로경험집단(High Career Experience Group)’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7.7%가 이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 
				
          

          
            Classified Latent Class Pattern
          
          

          

        

        두 번째 잠재계층은 다른 집단에 비해 진로관련 강연이나 수업, 적성검사, 상담 영역에서 높은 패턴을 보여주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다소 낮은 패턴을 보여주는 집단이다. 그림에서 좌측이 높고 우측인 낮은 패턴을 보여주는 선으로 Class 2를 나타내며 이 잠재계층을 ‘수업형 진로경험집단(Class & Test Experience Group)’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38.5%로 많은 응답자가 이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잠재계층은 다른 집단에 비해 진로관련 체험프로그램, 직업훈련, 진로관련 독서, 사업체 파견형식의 현장실습에서 높은 패턴을 보여주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다소 낮은 패턴을 보여주는 집단이다. 그림에서 우측이 높고 좌측인 낮은 패턴을 보여주는 선으로 Class 3을 나타내며, 이 잠재계층을 ‘현장체험형 진로경험집단(Training & Field Experience Group)’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30.2%로 두 번째로 많은 응답자가 이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잠재계층은 다른 집단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낮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집단이다. 그림에서 하단 선은 Class 4를 나타내며, 이 잠재계층을 ‘낮은 진로경험집단(Low Career Experience Group)’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23.6%가 이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성별과 학년의 잠재계층 형태 차이
        잠재계층 형성에 성별과 학년의 영향력을 조건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항로짓계수로 나타나 레퍼런스집단(reference group) 기준으로 다른 집단의 비교를 통한 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The Effect of Gender and Grade to Latent Class
          
          

        

        
          
            	Variables
            	C#1 vs 
C#4
            	C#2 vs 
C#4
            	C#3 vs 
C#4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Gender
            	2.48
(1.01)
            	-.219
(.150)
            	-.157
(.301)
          

          
            	Grade
            	3.51
(.90)
            	.313*
(.150)
            	.335*
(.147)
          

          
            	Variables
            	C#1 vs 
C#2
            	C#1 vs 
C#3
            	C#2 vs 
C#3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Gender
            	1.493
(.869)
            	1.432
(.865)
            	-.062
(.266)
          

          
            	Grade
            	-.172
(.253)
            	-.195
(.249)
            	-.023
(.138)
          

        

        
          
            *p<.05
          

          
            C#1: High Career Experience Group
          

          
            C#2: Class & Test Experience Group
          

          
            C#3: Training & Field Experience Group
          

          
            C#4: Low Career Experience Group
          

        

        

        먼저, 성별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해양 관련 고등학교 학생들은 진로경험의 잠재계층 분류에 있어서 네 집단의 패턴이 나타났고, 남학생과 여학생에 있어 공통적으로 나타는 패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년은 특정 잠재계층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낮은 진로경험집단’과 ‘수업형 진로경험집단’ 사이에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을수록 ‘낮은 진로경험집단’보다는 ‘수업형 진로경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낮은 진로경험집단’과 ‘현장체험형 진로경험집단’ 사이에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을수록 ‘낮은 진로경험집단’보다는 ‘현장체험형 진로경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해양 관련 고등학교 학생들은 진로경험의 잠재계층 분류는 성별에 따라 공통적으로 네 집단의 패턴이 나타났다. 둘째, 학생들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은 진로경험집단’ 보다는 ‘수업형 진로경험집단’이나 ‘현장체험형 진로경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수해양 전공 고등학생들의 진로경험을 잠재계층과 그 패턴을 파악해 보고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과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첫째, 수해양 전공 고등학생의 진로경험 유형에 따른 진로교육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로 수해양 전공 고등학생들은 4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전문계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잠재계층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Kim & Hong, 2013). 하지만 잠재계층이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두 형태로 분류되어 기대했던 다양한 패턴이나 형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수해양 전공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패턴과 형태가 발견되어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4가지 형태의 다양한 패턴들을 ‘높은 진로경험집단(High Career Experience Group)’, ‘수업형 진로경험집단(Class & Test Experience Group)’, ‘현장체험형 진로경험집단(Training & Field Experience Group)’, ‘낮은 진로경험집단(Low Career Experience Group)’으로 잠재집단을 명명하여 제안하고 밝힌데 의의가 있다. 또 이러한 구분으로부터 학생의 진로경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수해양 전공 고등학생의 진로경험의 네가지 유형은 성별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진로와 관련하여 다양한 성별 차이를 보고한 결과들(Lee et al., 2015; Heo, 2014)이 있었다. 연구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많은 연구에서 진로장벽을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진로 고민은 비슷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Heo, 2014). 본 연구에서는 진로경험의 유형이나 패턴은 성별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 수해양 전공 고등학교에서 이제까지 실시된 프로그램에서 진로경험의 유형은 네 가지 패턴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유형에서는 성별과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계 고등학교나 대학, 성인 등의 다른 대상에서도 동일한 잠재계층 유형이 나타나는 것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본 연구의 진로경험이 기존 연구들의 진로탐색, 진로고민, 진로장벽 등의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개념에서 다소 차이가 있어 결과해석과 논의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수해양 전공 고등학생의 잠재계층은 학년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형태의 진로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진로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성장에 따른 차이를 보고한 결과들이 있었다. 본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다만 본 연구 결과에서는 ‘낮은 진로경험집단(Low Career Experience Group)’과	‘수업형 진로경험집단(Class & Test Experience Group)’, 그리고 진로경험집단(Low Career Experience Group)’과 ‘현장체험형 진로경험집단(Training & Field Experience Group)’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학년에 따라 진로경험이 낮은 집단의 진로경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 설정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대상자를 확대 적용하여 잠재계층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해양 전공 고등학생으로 한정되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범위를 확대하여 일반계 고등학교나 대학생, 성인 등의 진로와 관련된 잠재계층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다차원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학생은 학교에 내재되어 있어 학교의 특성과 학생의 특성을 구분하여 탐색하는 것이다. 수해양 전공학생들의 개인적 특성과 함께 학교가 가지는 다층적 특성을 모형에 반영함으로서 수해양 전공 학생들의 보다 심층적 이해와 함께 효과적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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